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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핵균주간 교잡에 의한 큰느타리버섯 신품종 “단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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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w cultivar "Dan Bi" of Pleurotus eryngii was developed by the method of mono-mono crossing

between monokaryotic strains derived from KNR2312 and KNR2596. The parental strains, KNR2312 and KNR2596,

are characterized by the property of high quality and a small number of primordia formation, respectively. The

optimum temperature of mycelial growth was 25 and that of fruiting body development was 15~16
o

C. The period

of harvesting including primordia formation was 0.7~1.3 days later than that of control strain Knneutari No. 3

in the culling cultivation. The color of pileus and stipe surface was neutral-brown and pure white, respectively.

The shape of pileus was dome and has a scale like as cobweb. The yield was 93±9.7 g per 850 cc of plastic bottle.

Analysis of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mmercial variety “Dan Bi” showed a different profile as that

of the control strain, Knneutari No. 3, when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primer #8005 was used.

This new variety “Dan Bi” of Pleurotus eryngii is characterized by a small number of primordia formation after

scr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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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큰느타리버섯(Pleurotus eryngii)은 분류학적으로 담자

균아문(Basidiomycotina), 주름버섯목(Agaricales), 느타리

버섯과(Pleurotaceae), 느타리버섯속(Pleurotus)에 속하는 사물

기생균(Zadrazil, 1974)으로 주로 아열대 지방이나 수목이

없는 초원지대, 남유럽, 중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등에

널리 분포하며 “King oyster mushroom” 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송이버섯”으로 불리며 버섯자체의 우수

한 맛과 조직감으로 그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Rajarathnam과 Bano(1987)에 의하면 큰느타리버섯 인공

재배에 관한 연구는 1958년 Kalmar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보고되기

시작 하였다(김 등, 1997a, 1997b). 큰느타리버섯의 재배는

다양한 배지재료의 혼합, 고압 또는 상압살균, 냉각, 종균 접

종, 균사 배양, 균긁기, 발이유도, 자실체 생육, 그리고 수확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재배기간은 53~55일 정도 소요된

다. 재배과정에서는 버섯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연적으로 발

생된 개체를 제거하는 솎음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러한 솎음 작업은 집중적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

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고려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시험재배를 통해 버섯농가에 보급 된

후 경남, 경북,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그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 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 전체버섯 생산량의

28.9%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식용버섯으로 자리를 잡았

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큰

느타리버섯의 혈당 및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기능(강 등, 2001),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 및 세포 사멸효과(황 등, 2003),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활성 효과(강 등, 2003)

및 항산화 활성(Hui et al., 2002) 등은 큰느타리버섯이 빠

르게 활성화 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국내 식

용버섯 소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잡 육종을 통해 현재까지 육성된 품종은 경상

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 등록한 새송이1호, 애린이, 애

린이3 등 3품종에 불과하다. 새송이 1호의 경우 생육기간이

빠르며 대가 굵은 특성이 있고(국립종자관리소, 2004, 2005),

애린이는 육질이 단단하여 유통기간이 길며 주름이 짧아 갓

의 파손이 적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국립종자관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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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b). 애린이3의 경우 생육기간이 짧고 관행적으로 재배

되고 있는 품종에 비해 수량이 약 15% 정도 증수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국립종자관리소, 2007a, 2007b). 이러한

큰느타리버섯 품종 수는 28여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느

타리버섯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며 품종 다양성 측면에 있어

서도 보다 많은 형질의 큰느타리버섯 신품종육성 및 등록이

필요한 실정이다(국립종자원, 2010). 본 연구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발이개체수가 적어 재배과정에서 솎음 작업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큰느타리버섯 신품종 “단비” 육성과정 및

주요특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균주 및 배양

품종 육성을 위한 모본으로 사용된 균주는 KNR2312

및 KNR2539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실에 수집

보관 중인 균주를 이용 하였으며, 대조품종으로는 큰느타

리버섯 3호를 사용하였다. 균주배양, 포자 분리, 계대 및

단포자간 교잡은 Rape 등(1972)에 의해 사용된 버섯완전

배지(Mushroom Complete Medium; Dextrose 20 g,

MgSO4·7H2O 0.5 g, KH2PO4 0.46 g, K2HPO4 1.0 g, Yeast

extract 2 g, Peptone 2 g, Agar 18 g/L)를 이용 하여 25
o
C

에서 배양 하였다.

단핵균주 분리 및 교잡계통 육성

담자포자 분리는 자실체 갓 부위를 멸균 샤레에 12~14시간

정도 거치하여 채취하였다. 낙하된 포자는 멸균수를 이용

하여 회수 한 뒤 −70
o
C의 defreezer에 저장하고 필요시 순차적

희석법을 통해 버섯 완전배지(MCM)에서 도말하여 25
o
C

에서 배양하였다. 3~5일 후 발아된 포자는 버섯완전배지에

하나씩 분리하여 25
o
C에서 약 7일정도 배양시킨 다음 현미

경을 이용하여 꺽쇠연결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만을 선발하여

교잡균주 육성을 위한 단핵균주로 사용하였다. 단핵균주 간 교

잡은 버섯완전배지에 약 10~15 mm 간격을 두고 접종한 뒤

25
o
C 에서 약 7일정도 배양 하였다. 단핵균주 간 접합이 확인

되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꺽쇠연결체 형성유무를 확인을

통해 꺽쇠연결체가 형성된 것만을 교잡계통으로 선발하여

품종육성을 위한 특성검증에 이용하였다.

DNA 다형성 분석

큰느타리버섯 선발 교잡계통에 대한 모본과의 구별성

확인을 위해 Raeder과Broda(1985)가 사용한 곰팡이로부

터의 genome DNA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교잡계통의 genome

DNA를 추출 하였다. 모본 및 교잡계통에 대한 RAPD

(Random Amplification of Polymorphic DNA)는 #8005

(5´-GAAACGGGTG-3´) primer (Bione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조건은 95
o
C 5분간 반응 시킨 뒤 94

o
C

1분, 37
o
C 1분, 72

o
C 2분간 45cycle 반응 시키고 72

o
C 10분간

연장반응 후 완료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1.2% agarose gel

에 전기영동 한 후 EtBr 용액으로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

에서 DNA 증폭 밴드를 확인 하였다.

교잡계통 선발 및 자실체 특성 분석

교잡계통의 배양 및 생육특성 검증을 위한 배지는 포플

러나무톱밥, 밀기울, 미강 및 건비지를 61 : 20 : 16 : 3(%, w/w)

수준으로 혼합하고 배지수분을 65% 내외로 조정한 뒤 121
o
C

에서 90분간 고압 살균하였다. 살균이 완료된 것은 냉각실에

서 상온까지 냉각시킨 뒤 배양이 완료된 MCM 평판배지 균

사체를 약 1.0 cm 크기로 잘라 접종하여 24
o
C 내외에서 35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균긁기 후 발이실로 옮

겨 실내온도 15±1
o
C, 상대습도 95-98%, 이산화탄소농도

1,500± 100 ppm의 조건에서 버섯 발이를 유도 하였으며, 발

이 이후에는 적정 생육조건인 실내온도 15±1
o
C, 상대습도 80-

90%, 이산화탄소농도 1,500±100 ppm에서 수확기까지 관리

하였다. 균긁기 뒤 원기형성 이후 어린 갓이 형성된 기간을

발이 소요일수로 하였으며, 균긁기 이후 자실체 수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생육소요 일수로 나타내었다. 한편, 자실체

특성으로 발이개체수를 기준으로 원기형성이후 발이수준을

초발이도, 솎음 작업이전까지의 발이수준을 후발이도로 나타

내었다. 버섯의 발이도는 버섯의 발이개체 수에 따라 발이 수

준을 수치화 하였으며 850 cc (Ø60 mm) 플라스틱 병 기준으

로 전체 발이 개체수가 0~25개 인 것을 1, 25~50개인 것을 2,

50~75개 인 것을 3, 75~100개 이상인 것을 4로 표시하였다.

품질의 경우 대길이, 대두께, 갓직경, 개체무게 및 형태를

기준으로 9점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품질이 우수할수록 높

은 숫자로 표기하였다. 그 외에 자실체 수량 및 특성은 농촌

진흥청 표준조사법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성과정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보관중인 큰느타리버섯 균주 약

100여 계통에 대해 자실체 특성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 계통

에서 발이개체수가 적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 육성을 위해

KNR2579, KNR2594, KNR2601, KNR2312등 품질이 우

수한 4계통과 KNR2522, KNR2543, KNR2596등 발이개

체수가 적은 3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계통으로부터 단핵

균주를 분리하였으며 이들 중 20개씩을 대상으로 서로 교

잡하여 꺽쇠연결체가 형성된 약 1,500여 계통을 확보하였

다. 교잡계통에 대한 특성검증은 앞서 언급된 방법으로 이루

어 졌으며 품질이 우수하면서 저발이 특성을 보이는 74계통을

1차적으로 선발하였다. 1차 선발 계통에 대한 재시험 과정을

통해 품종으로서 가치가 있는 14계통을 확보하고 최종적

으로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KNR2312-1×KNR2596-3 교잡계통을 고품질 저발이형 우수

계통으로 선발하여 “단비”라 명명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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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의 DNA 다형성 분석

유전적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8005 primer를 이용하여

새로이 육성된 신품종 “단비”와 대조품종간의 DNA 다양

성을 확인한 결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밴드양상을 보였다

(Fig. 2). 이러한 결과는 신품종 “단비”와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간의 구별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품종 혼입 및 불법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비”의 균사배양 및 자실체 특성

큰느타리버섯 “단비”의 생육적온은 25
o
C 내외이며 버섯의

원기형성 및 생육 적정 온도는 15~16
o
C 내외로 대조품종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버섯의 발생은 개체형으로 형성되었으며

갓 색은 중간수준의 갈색을 보였다. 버섯완전배지(MCM)

에서 각각 다른 온도별로 균사를 배양한 결과 25
o
C에서

생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단비의 균사생장 속도가

대조품종에 비해 약간 빠른 특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대조품종과의 대치배양결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치선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버섯 배지에 접종

한 후 24
o
C에서 35일간 배양과정에서 배양소요일수를 확인

한 결과 솎음재배에서 대조품종의 경우 28.7±1.4일에 비해

신품종 “단비”의 경우 31.0±1.8일로 약 1.9~2.7일정도 늦게

완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이소요일수를 포함한

수확소요 일수 또한 솎음기준으로 대조품종의 경우 16.2~17.2

일 비해 신품종 “단비”의 경우 16.9~18.5일로 약 0.7~1.3일정

도 늦어지는 특성을 보였다(Table 2). 그러나 자실체 특성에

있어 대조품종의 경우 발이개체수가 50개체 이상의 형성을

Fig. 1. The pedigree of new cultivar “Dan-Bi” in Pelurotus eryngii.

Fig. 2. PCR fingerprinting of new cultivar “Dan Bi” using

primer #8005. Arrows indicate a different amplification

bands. (SM, 100 bp plus ladder; 1, KNR2312-1; 2,

KNR2596-3; 3, Dan Bi; 4, Knneutari No.3).

Table 1. Mycelial growth of new cultivar “Dan Bi” on the

different temperature (unit : mm/7days)

Cultivar
Temperature (

o
C)

15 20 25 30

Dan Bi 21.3±0.6
a

37.7±0.6 55.7±2.1 49.3±1.2

Knneutari No.3 12.2±0.3 20.3±2.5 49.3±1.2 45.7±4.0

a
Value represent mean ±S.D of three experinets.

Fig. 3. Mycelial colony morphology of confrontation growth

of new cultivar “Dan Bi”(A) and Knneutari No.3(B)

on mushroom complete medium (M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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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2.0 이상인 것에 비해 신품종 “단비”의 경우 25개체

이하의 형성을 의미하는 1.0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되는 특성

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새로이 육성된 품종의 가장 큰 장점

으로 큰느타리버섯의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작업과정이라

할 수 있는 솎음작업과정에 이로운 점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실체 특성조사 결과 솎음 작업을 거친

경우 대조품종과 외형적 특성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며 품질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방임형태의

생육에서는 대조품종에 비해 외형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Fig. 4). 이러한 특성은

발이개체수의 감소가 자실체 생육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제

공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었으며 기존품종의 대체

과정에서 농가들로부터 커다란 거부감 없이 보급 될 수 있는

장점으로 생각 되었다. 3차례 이상의 반복시험에서 발이개체

수의 경우 균긁기 후 제공되는 습도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조품종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 하였다(자료생략). 또한 신품종 “단비”의 경우 균긁기

후 초기 생육이 다소 늦은 특성이 있지만 후기 생육이 우

수한 만큼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였다.

적요

큰느타리버섯 품종 육성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특성을 지

니는 큰느타리버섯 KNR2312와 발이개체수가 적은 특성을

지니는 큰느타리버섯 KNR2539 모본으로부터 단핵균주를

분리 한 뒤 단포자간 교잡을 통해 발이개체수가 적은 고품질

의 신품종 “단비”를 육성하였다. 신품종의 균사 생육 적정온

도는 25
o
C이며 자실체 발생 적정 온도는 15~16

o
C였다. 솎음

재배에서 발이소요일수를 포함한 수확소요일수는 대조품종인

Table 2. Requiring period for mycelial growth and fruit body

development of “Dan Bi” in the bottle cultivation

(unit : days)

Treatment
a

Cultivar
Mycelial

growth

Primordia

formation

Fruit body

harvest

C.C
Dan Bi 31.0±1.8

b
9.2±0.8 17.7±0.8

Knneutari No.3 28.7±1.4 8.2±0.4 16.7±0.5

F.C
Dan Bi 31.0±1.8 9.2±0.8 17.2±0.4

Knneutari No.3 28.7±0.5 8.5±0.8 16.8±1.0

a
C.C, Culling Cultivation; F.C, Free Cultivation.
b
Value represent mean ±S.D of three experinets.

Table 3.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of new cultivar “Dan Bi” cultivated by bottle cultivation

a
Treatment Cultivar 

b
Primordia formation

level (0-4)

Stipe length

(mm)

Stipe diameter

(mm)

Pileus diameter

(mm)

Individual weight

(g)

c
Quality

(1-9)

C.C
Dan Bi 1.0±0.5

d
113.7±6.4 36.7±3.3 58.0±3.6 93.0±9.7 7.1±0.4

Knneutari No.3 2.1±0.3 118.6±5.8 37.3±2.1 54.3±4.3 94.9±9.8 7.1±0.4

F.C
Dan Bi 1.1±0.4 88.4±21.4 31.0±7.4 40.4±12.8 47.0±30.3 3.9±2.3

Knneutari No.3 2.6±0.4 94.0±17.5 26.1±5.1 38.6±9.7 40.1±26.0 2.3±1.0

a
C.C , Culling cultivation; F.C, Free cultivation.
b
1, 0~25; 2, 25~50; 3, 50~75; 4, 75~100.
c
High quality 9 ← ~ → 1 low quality.
d
Value represent means ±S.D of three experiments.

Fig. 4. Morphology of primordia formation (A & D) and fruiting body using culling cultivation(B & E) and free cultivation (C & F)

of new cultivar “Dan Bi”(upper) and Knneutari No. 3(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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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타리버섯 3호에 비해 0.7~1.3일 정도 늦었다. 갓 색깔은

중간수준의 갈색이며 대 색깔은 흰색을 나타내었다. 갓모양은

우산형으로 갓 표면은 거미줄처럼 인피가 존재하며 850 cc

플라스틱 병재배에서 한 병당 수량은 93±9.7 g이었다. #8005

프라이머를 이용한 신품종 “단비”와 대조품종간의 RAPD

분석결과 서로 다른 DNA 밴드양상을 보여 주었다. 큰느타

리버섯 신품종 “단비”의 경우 균긁기 후 발이개체수가 대

조품종인 큰느타리버섯 3호에 비해 적은 특성이 있어 버섯

재배농가의 솎음 작업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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